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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S Service Hackathon 2024 기념사진 ⓒ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전국 대학생들의 공공 데이터 활용 저변확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한 해커톤 대회를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KAIST 본원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전국 대학생 지
원자 중 80명을 선정하여 개발자와 기획자, 디자이너들이 한 팀이 되어 혁신적이고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 경쟁으로 치러졌다.

 대회 첫날은 “대전시의 특징이나 문제점 발굴하기”주제로 참가자 전원의 독창적인 아이디
어가 빛났으며, 둘째날은 “지역 사회 문제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데이터 분석결과 대전이 다른 시도에 비해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어 상행
선 하행선의 가장 높은 이용률과 유일하게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난다는 교통상의 이점을 활
용한 대전시 특화 관광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또한, 대전시와 협력해서 시니어 우울증을 낮출 수 있는 아이디어들까지 다양한 대전 지역 
사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날 모든 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대전이라는 도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미
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매력있는 도시라고 입을 모았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열정을 가진 대학생들이  대전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
전의 특색과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대회가 계속해서 성장하
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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